
광물에 기록된한반도 백악기화성활동의시작

한반도는 지금부터 약 20-18억년 전의 고원생대

화성활동과 변성작용 이후 대략 15억년간

지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음. 

고생대 말부터 한반도는 다시 활발한 화성활동을

경험하게 되며 그 산물이 한반도 면적의 약 1/3을

점하는 중생대-신생대 화강암류임. 이 화강암류는

크게 2번의 화성활동 산물로서 쥐라기 초-중기에

북동-남서 방향으로 분포하는 큰 규모의 저반이

만들어졌고 약 5천만년 정도 쉰 후 강화도-포천-

태백 지역에서부터 다시 화성활동이 시작되어 약

9천만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설악산-월악산-

속리산과 경상남북도에 주로 분포하는 화성암류를

만들게 됨. 

이 연구에서는 쥐라기 중기 이후 특징적으로

부력이 높은 해양판이 저각 내지 대륙판과 거의

평행하게 한반도 하부로 섭입해 들어감으로써

화성활동이 멈추었고 결국 두꺼워진 대륙판 하부가

맨틀로 떨어져나감에 따라 약 1억 천만년 전에

화성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. 

이 가설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슈림프와

동위원소현미경 및 레이저 삭박 유도결합 플라즈마

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얻은 저어콘 광물의

연대측정 결과와 산소, 하프늄 동위원소 및

미량원소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됨.

[그림1] 백악기 화성암으로부터추출한 저어콘광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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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연구결과는 한반도의 백악기 지구조적

진화과정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전략광물자원

탐사는 물론 화산재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

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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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2] 한반도가겪은백악기판구조운동의모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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